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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 영세 어가 등에 연간 120만 원 지급, 민생안정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되었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

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

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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